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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석근수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21 봉헌 512, 221 성체 188, 155 파견 227
Narrator Jun Vicencio  1st Reader George Hegarty  2nd Reader Emiliana Lee

입 당 송 |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  신명 6,2-6

화 답 송 |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   

   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  

   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  

   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 2독 서  |  히브 7,23-28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마르 12,28ㄱㄷ-34

영성체송 |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

쁨에 넘치리이다.

11월 03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11월 17일 주일학교 YES

11월 24일 주일학교 NO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하느님께 나아가는 두 날개

우리는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꼭 1등이 누구
인지 정해야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는 엄마와 아빠 중에서도 누가 더 좋은지 선택을 강
요받으며 커온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일인가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한 율법 학자도 예수님께 “모든 계
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마르 
12,28) 하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고 싶었
던 질문을, 고맙게도, 이 율법 학자가 대신해 준 것
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 학자는 분명히 한 개의 정
답을 바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정말 첫째가는 1등 
계명이 무엇인지 깔끔한 한 개의 정답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답을 주십
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르 12,31)는 두 개의 계명을 답으로 주신 것입니
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두 날개가 되어주는 가르
침이 있다면, 하나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
명이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날
개가 있어야만 하느님께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것
이지요.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어느 하나에만 치우
쳐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전설의 새 비익조는 암수 각각 눈과 날개가 하나
밖에 없는 새입니다. 그래서 둘이 몸을 꼭 붙여 껴
안고, 하나 된 날갯짓을 힘차게 할 때만이 비로소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느 한쪽의 날개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라는 날개
와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날개가 마치도 비익조처
럼 하나의 날갯짓을 할 때, 하느님을 향한 힘찬 비

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
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느님 사랑은 공허할 뿐이고, 
하느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요란할 뿐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
문에는, 쉽게 혹은 어느 정도 무책임하게 “네.”라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느냐?”는 질
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
과 망설임을 동반한 깊은 반성과 사색이 요구될 것
입니다. 아마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양심적이고 솔
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날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하나 됨의 조
화를 이룰 때만이 하느님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규흠 베네딕토 신부 | 제14 동작지구장



    
 전례와 미사의 영성39 – 평화의 인사                          김혜종 요한세례자 신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를 소개
하고, 원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 안부를 물
음으로써 유대감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
의 의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단순한 안부 나눔이 
아닙니다. 한 존재와 또 다른 한 존재, 그리고 한 
사람의 지난 삶의 역사가 또 한 사람의 삶의 역사
를 만나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나’와 
‘너’를 떠나 ‘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매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미사 때 이 인사는 왜 하는 것일
까요? 사실 미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 주일 미사 같은 경우
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신자들도 있으니 미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왜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영성체 전에 평
화의 인사를 서로 나눌까요?

미사 때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로
마서(16,16)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나 베드로 
1서(5,14)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의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의 인사는 화해와 
일치의 의미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영성체
를 통해 성체를 모시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기에 앞
서, 먼저 신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주
님을 모실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인사를 예물 봉
헌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
기 전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주님
의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마태 
5,23-24 참조).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치릴로
(315-387) 성인은 평화의 인사를 화해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이 
평화의 인사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화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예식은 7세기경부터 영성체 전으로 그 
순서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서로 간의 일치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었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영성체 전에 이런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신자들 간의 일치를 넘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신앙인 공동체의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일
치’를 향한 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주위 사람들과 
가볍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
다.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나누고 기원하는 
기도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천상 
예루살렘에서 누릴 종말론적인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치하여 걸어가야 하는 신앙 공동
체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3일(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 11월 4일(월) - 15일(금):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 없음)
  - 11월 10일(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이날     
    미사는 산호세 본당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비 신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오늘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 여섯분의  
    형제자매님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 예비 신자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전혜영, 허광엽, 이아인, 한은경,       
    한재영(2025년 부활 세례반), 김채린 카타리나(첫영성체)

▪봉사직 임명
  - 구역장: 이주일 사도요한(마태오), 하남숙 스잔나(루카)
  - 재무평의회 주간: 함종식 마티아
  - 그동안 공석이었던 마태오와 루카 구역의 구역장과     
    본당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평의회 주간을      
    임명합니다. 봉사직을 수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오랜 기간 재무평의회 주간으로 봉사해 주신 장찬      
    베드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 오클랜드 본당과 산호세 본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ž장소: 11월 3일(주일), 미사 후 Room A
  - 연말 행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니 모든             
    구역 / 반장님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회 주관 ‘대림환’ 만들기 행사      
  - 일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8시
  - 장소: Room A
  - 참가비: $40, 제작판매 $40
  - 참가대상: 누구나
  - 신청문의: 성모회 회장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루르드 / 파티마 성지순례
  - 기간: 2024년 11월 4일(월) - 15일(금)
  - 참석 인원: 32명(본당 신부님 포함)
  - 본당 교우들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이 성모 발현지인    
    루르드와 파티마를 순례합니다. 순례단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교우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됩니다.  
    시간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모후 꾸리아 11월 월례 모임
  - 일정: 11월 10일(주일), 10시 45분(교중미사 후) -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쁘레시디움 간부들

▪Request a Care Package for TVKCC College Students
  - For college students of families registered with TVKCC
  - We are sending care packages to hard working      
    college students in our community to provide extra  
    support as a community.
  - How to Request:  Sign up at https://tinyurl.com/TVKCCCare
  - Deadline: Sunday, November 10, 2024
  - Questions? Contact Augustine Sung (925-394-4283)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주보· 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공신디(10-12), 김지용(10), 김홍기(10-12), 두신(9,10),   
    유근열(11,12), 이인현(11,12), 이줄리아(8), 이태원(10),   
    이희선(9)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두신(9,10), 유근열(11,12), 이태원(10), 이희선(9)
  - Bishop’s Appeal
    두신(9,10), 유근열(11,12), 이태원(10), 이희선(9)
  - 건축봉헌금 김지용, 두신
  - 감사헌금 이희선
  - 바자회 후원금 $5,354.64 (바자회 수익금)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02.15 $424 $3070 $130 $70 $5096.15

최수진 세실리아 가정 (루카8) 

서중하 막시밀리아노 가정 (루카7)

https://tinyurl.com/TVKCCCare
http://give.tithe.ly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